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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판소리 속 가십의 일 양상 : 
<게우사>를 중심으로

박혜인 (남서울대학교)

I. 비공식적 담론으로서의 가십과 <게우사>

가십(Gossip)은 그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공동체 속에서 종종 ‘향유되

던’ 비공식적 담론이다. 가십은 보통 루머(Rummer), 풍문(風聞), 소문(所

聞) 등의 용어와 종종 혼용되기도 하는데1. 사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비공식적 담론이라는 점에서 앞서의 용어와 명확하게 구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십은, 모든 루머나 소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되었으며, 그것이 항상 중요한 주제라

는 점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2. 가십에 대한 그동안의 정의는 “소문, 

험담, 촌평, 근거 없는 거짓말, 한가한 수다 또는 그런 수다에 동참하는 

사람(최정헌, 2018, 331)”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 무엇인가를 

1. 조지프 엡스타인은 루머와 가십의 공통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루머

와 가십은 종종 혼용된다. 앞으로도 말한 것처럼 심리학정보서비스(psyc-INFO) 용어사전

에서도 ‘루머’를 ‘가십’의 하위에 두어 설명하고 있다. 루머처럼 가십도 서로 주고받는 일

종의 거래이다. 이 둘은 ‘비공식적 의사소통’, ‘비격식 의사소통’,‘풍문’이라 불리기도 한

다.”(조지프 엡스타인 2013, 39)

2. 가십과 타인에 대한 관계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가십에서의 ‘개인-타인’의 

이야기가 필수적이라는 점은 루머와의 차이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니콜라스 디폰조는 

루머와 가십의 차이를 들면서 그 중 하나로 ‘개인의 사생활’이 필수인지에 대한 여부를 

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루머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가십은 항상 이 문제가 중요한 주제가 된다.”(니콜라스 디폰조･프라샨트 보르디아 200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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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것(조지프 엡스타인 2013, 19)”, “세심하게 선별된 특정인물에게만 

이야기되는, 다른 사람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위의 책, 19~20)”, “타인

의 사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위의 책, 24)”, “개인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사교적 이야기(니콜라스 디폰조 외 2008, 34)”,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른 사람에 관한 사건을 관찰하면서 얻게 된 정보(위의 책, 

34)”, “어떤 사람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만한 소문이나 신문, 잡지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다룬 기사” 등이다.(허정혜･장영혜 

2015, 3) 이처럼 시대와 매체의 변화에 따라 가십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가십은 공동체 내부에 있는 한 사람의 

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그 사람에 대한 집단의 관심사를 드러낸다. 

가십 대상에 대한 집단의 관심은 보통 부정적인 평가로 끝나는데, 그러한 

태도 속에서 가십 대상 및 향유자가 속한 집단이 가진 사회적 규범의식을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가십은 진지한 담론이 아니라 가십을 공유하는 

이들끼리의 사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담론 자체가 

심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유희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3. 

가십은 기본적으로 사적인 담론이기 때문에 수다, 잡담 등의 비공식적 

형식을 통해 향유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뉴스나 기록 

문학 등, 비교적 공식적 담론만을 다뤄왔던 형식에서도 가십적 성격이 

드러나기도 한다. 특히 판소리와 같이 구비적 속성이 강한 형식일 경우 

가십이나 루머 등 사회에서 공인되지 않는 담론의 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판소리 향유층이 양반으로까지 확대된 이후 전승판소리들은 

‘충’, ‘효’, ‘열’과 같은 유교이데올로기의 전달매체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판소리는 여전히 사회에서 공인되지는 않았으나 

당대 평민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던 담론을 표현하는 장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은 <변강쇠전>, <배비장전>, <게우사> 등으로 남아있는 실창판소리의 

3. 이와 같은 가십의 특성은 다음의 논의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조지프 엡스타인(2013),  니콜라스 디폰조･프라샨트 보르디아(2008),  클라우스 틸레 도

르만 (1995), 『수다의 매력』, 전옥례 옮김, 새로운 사람들,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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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에서 더욱 드러난다. 그 중에서 본고는 19세기 도시 향유층의 세태를 

잘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은 <게우사>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려 한다. 

<게우사>는 실전판소리 <무숙이타령>과의 연관성을 보이는 국문 필사본 

소설이다. 현재 1890년(경인 윤이월 일)에 필사된 유일본4이 있으며, 작품 

내에 만년의 송흥록이 판소리를 부르는 모습이 묘사되는 것으로 보아 철종 

말 또는 고종 초(1860)로 추정되고 있다(김종철 1991, 257~258). <게우사>

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살펴보면 1)판소리로서의 특징 및 <왈짜타령>, 

<무숙이타령>, <왈짜타령>, <이춘풍전>과의 관계 설정5, 2)(실전 판소리 

연구 속에서) 실전된 이유6, 3)향유층에 대한 연구7 4)19세기 경제 상황에 

대한 연구8, 5)하층여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 인물형 연구9, 6)가정 

4. <게우사>는 원광대 박순호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데 『원광대학교 박순호 교수 소장본 한

글 필사본 고소설 자료총서』 1집(1985)에 영인본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김종철이 「게우

사」(『판소리 연구』 5, 판소리학회, 1994)에서 교주 및 주석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때 

『원광대학교 박순호 교수 소장본 한글 필사본 고소설 자료총서』에서 영인되지 않은 곳까

지도 보충하여 넣었기 때문에(김종철, 「게우사」, 판소리 연구 5, 466 참조) 본고에서는 

해당 텍스트를 인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5. 최원오(1994), 「<무숙이타령>의 형성에 대한 고찰-장편가사와 관련하여」, 『판소리연구』 

5, 판소리학회; 인권환(1996), 「실전 판소리 사설 연구-<강릉매화타령>, <무숙이타령>, 

<옹고집타령>을 중심으로-」,『동양학』 26,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김준형, 「게우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한국문학논총』 27, 한국문학회 2000; 조광국(2000), 

「19세기 향락상에 대한 평 ․천민 여성의 자의식 구현의 한 양상-<이춘풍전> <무숙이타

령> <삼선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한창

훈(2009), 「판소리 문학사에 있어서 <게우사>의 위상」, 『국어문학』46, 국어문학회; 배선

희(2002), 『<게우사>와 <이춘풍전> 대비 연구』, 신라대학교 교육학 석사논문; 박일용

(2002), 「구성과 더늠형 사설 생성의 측면에서 본 판소리의 전승 문제-<배비장타령> <강

릉매화타령> <게우사>의 예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14, 판소리학회; 박진아(2013), 

「<게우사>의 형성과 문학사적 위상에 관한 고찰」, 『국학연구론총』 12, 택민국학연구원.

6. 인권환(1996), 남상윤(2002), 『실전 판소리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박일

용(2002), 김영주(2010),『19세기말 20세기 판소리 변모양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

사논문.

7. 김준형(2000), 배선희(2002), 최혜진(2009), 「<게우사>의 작품 구조와 향유층의 욕망 실

현」, 『열상고전연구』 30, 열상고전연구회, 김영주(2010).

8. 김종철(1996), 「<무숙이타령>과 19세기 서울 시정」,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

사, 유귀영(2011), 「<게우사>에 나타난 ‘가정’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 『어문론총』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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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관련한 연구10 등이 있다. <게우사>의 내용은 왈짜 무숙이의 향락적 

생활과 의양의 속임수를 통한 계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 무숙이는 역사 속에서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다. 하지만 주로 왈짜들

에게 쓰이는 ‘무숙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게우사>의 향유층으로 

여겨지는 19세기 중인부호층 중의 한사람이라는 점에서 향유층의 집단 

내 인물과도 대응이 가능한 존재이다. 또한 기생으로 인한 패가망신이라는 

소재는 <게우사> 외에도 <배비장전>이나 <오유란전> 등 다양한 작품에서

도 등장할 정도로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있어왔던 일 중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게우사>는 비록 허구적 인물을 중심으로 한 허구의 서사라 할자리

도, 주인공인 무숙이와 같은 집단인 19세기 중인층의 가십으로서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따라서 본고는 <게우사> 속에서 집단의 

‘가십거리’로 향유되는 ‘타인의 사생활’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그를 통해 

당대 향유층의 관심사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게우사>의 

판소리적 성격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II. 왈짜 김무숙의 서사를 통한 19세기 가십

1. 가십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잡놈’

<게우사> 서사의 주인공인 무숙이는 당시 19세기 존재했던 전형적인 

왈짜패 중의 한 사람으로, 당시 향유자들이 흔히 연회나 창루에서 종종 

목격할 수 있는 주변의 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이태화는 <흥부전>과 

<춘향전> 등에서 등장하는 왈자들의 이름들 속에서 ‘무숙이’의 이름이 

한국문학언어학회, 최혜진(2009). 

9. 조광국(2000), 배선희(2002), 최원오(2003), 「조선후기 판소리 문학에 나타난 하층여성의 

삶과 그 이념화의 수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이수정(2010), 

『세태소설 속 여성인물 형상 연구- 이춘풍전 게우사 옥단춘전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논문, 유귀영(2011).

10. 최원오(2003), 이수정(2010), 유귀영(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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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 것을 들며, <게우사>의 주인공 ‘무숙이’라는 이름이 실명이라기보

다는 별명일 것이며, 이는 왈짜들의 동류의식을 보여주는 기표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태화 2005, 165~198). <게우사>의 초반부에서도 김무숙

은 당시의 왈짜패 중 한 명으로 처음 등장한다.

시화셰풍하야 츙신효난 죠졍의 가득하고, 방〃곡〃 셩더른 격양

가 풍유쇼리 쳐〃의 낭니, 국셰가 이러커든 오입탕 읍실숀냐. 

쳥누쥬가 곳〃마도 반이 낭고 시쥬 가 호걸남 금 기리 

읍셔는듸 이 은 어늬 고. 젼쳔화류 만발듸 쳥��고각 노푼 집의 

호낭 왈더리 허다히 못넌 즁의, 남북쵼 뒤러셔 방왈 김무

슉이 지쳬로 논지면(419)

서사를 보면 당시 청루 주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오입통객, 호걸 남자, 

왈짜들을 언급하면서 그 중 하나로 대방 왈짜 김무숙을 소개하고 있다. 

<게우사>에서 무숙이는 주변 인물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기보다는 주변과 

‘동화되어 있는’ 무리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11, 무숙이는 당대 

중 인부호층에 속해있는 전형적 인물일 뿐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부와 

향락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인물로 나온다. 그 외에도 <게우사>에서는 

그가 무리 중에 참예하는 장면을 그리면서도 “무슉니 드러간니 하 춍즁 

왈 즁의 으거리 뉘 잇스며 집탈리 뉘 잇슬가.(422)“, “흐른 도 

버신 물 남즁호걸 분명고, 능쇼능 〃 미을 압두리 뉘 

잇슬가.(422)“ 등의 평을 덧붙이며 그가 왈짜패 중에서도 꽤 중심을 차지하는 

유명 인사임을 지적하고 있다. 의양에게 무숙이와의 결연을 권하는 한 

왈짜 또한 “한양셩 억만호의 도라 니르기를, ‘남즁의는 무슉니요 여즁의는 

11. 무숙이를 왈짜집단 중 하나로 다루고 있는 <게우사>의 시각은 이후 무숙이가 그와 비슷

한 왈짜패와의 수작 중에 의양의 소문을 듣고, ‘그들과 함께’ 의양에게 가는 모습이나 

훗날 회과한 무숙이가 품을 팔다가 만난 오입쟁이들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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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양니라’ 그런 맛당 셔방임 약면 원앙실슈지탄으로 후회되리

(427~428)“와 같은 말로 무숙이의 유명세를 언급하고 있을 정도였다. 또한 

무숙이에 대해 김종철은 그가 18세기 이후 여항부호들의 향락적 예술 

향유의 추세 중에서 배태된 소비형의 인물로, 그 당시 흥행적 예술에 상당히 

정통한 점에서 알 수 있다고 하였다(김종철 1978, 73). 무숙이는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중인부호이자, 그 재력이나 향락에 있어서 당대 

유명인사가 될 정도의 삶을 영위한 인물이다. 때문에 19세기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의 소비와 향유를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즉 당대 한양을 중심으로 한 도시사회 속 가십거리로 등장하기 

알맞은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는 <게우사>라는 서사의 내외에 존재하는 주변 등장인물, 향유층이 

모두 무숙이와 같은 중인층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공동체에서 가십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보통 주변인들과 생활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 내부의 

사람으로 가십 공유자들의 지인이 대부분이며 혹은 대중들이 잘 아는 유명 

인사가 되기도 한다12. <게우사>의 기반인 <왈짜 타령>의 내용이 특정 

기생을 차지하려는 ‘불특정’ 왈짜패의 이야기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숙이

는 유명 기생과의 결연과 그 후의 사건을 겪는 ‘우리들 중의 누군가’로 

여겨지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최원오, 1994, 303). 또한 <게우사>에서 

12. 가십의 대상과 관련한 특징은 다음의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십은 어떤 사람을 놓고 그가 없는 자리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이다. 가십은 어떤 사람

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가십을 나누는 사람들은 사교적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으며, 화제의 대상자는 다들 잘 아는 인물로, 그가 앞에 없을 때 이러쿵저러

쿵 말한다. 가십은 “친분 공격”의 중요한 무기이다.“ 니콜라스 디폰조･프라샨트 보르디

아(2008), 같은 책, 36쪽.

“수다를 동반한 새로운 소식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비단 이웃들의 일상 생활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다가 사회통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람들 간에 동일시

의 기회로 작용하는 것은 소규모의 사적인 모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 앞에서도 

가능하다. 그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명인사’로 알려졌거나, 대중매체에 소개되어 이름 

석 자 대면 알 만한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한 독자 혹은 시청자들의 관심은 놀랄 만큼 

크다” (Thiele-Dohrmann, Klaus 1996, 131)



19세기 판소리 속 가십의 일 양상 : <게우사>를 중심으로

 175

무숙이는 다른 이들과 향락을 공유하고 있던 인물이자 한양에서 이름날 

정도로 유명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 또한 작중 인물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던 당대 <게우사> 서사의 향유자들 사이에서 

가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서사 내외 인물들 사이의 가십의 주인공이 되어있는 무숙이는, 

정작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을까. <게우사>에서는 그의 부귀뿐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그의 재능을 언급하며 “인긔(人器)”가 뛰어나고, “죠(才調)

가 졀등(絶等)”하다고 말한다.(420)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집안 어른의 가르침

을 저버린 채 색주가만 찾아다니는 행동을 덧붙이며 “저런 놈  잇슬

가.(420)”하고 욕하기도 한다. 소설 속의 양가적 태도는 서사가 진행되어 

가면서 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쏠리게 된다. 또한  무숙이의 첩과 친구는 

“요 식아 식아 쓸 읍년 김무슉아. 알심 만코 멋 아는 일 너와 

 원슈로. 안고슈비 네 큰 슈단 네 집 쳐 피가 난니 가셩고쳐원셩고을 

널노 두고 이르미리(441-442)”, “에라, 너 그만 쥬거라. 너 러 쓸 곳 

인나, 널노 두고 글짓기을 게우라 노지여 소리 명의게 젼리라

(461)”와 같은 부정적 평가를 숨기지 않는다. DiFonzo에 따르면 가십은 

평가에 대한 이야기이며, 대부분은 부정적이며 경멸적인 내용이 지배적이다

(니콜라스 디폰조･프라샨트 보르디아 2008, 38). 이러한 속성은 천하 잡놈 

무숙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시작한 <게우사>에서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게우사>는 서술자의 직접 서술 및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 김무숙에 대한 부정적, 경멸적 시선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가십의 속성에도 부합한다.

2. 판소리적 표현으로 구체화되는 부자의 패가(敗家)

1) 소문으로 전해지는 무숙이의 가십

앞서도 언급했듯이 <게우사>의 주인공 무숙이는 작중에서 한양 왈짜들 

중의 유명 인사로 나오는데, 이는 무숙이의 부유함과 그를 바탕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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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락적 생활 때문이었다. 무숙이의 삶은 작중 인물 중에서도 화제가 될 

뿐 아니라 <게우사> 서사를 향유하던 당대 중인부호층의 관심을 끌 만한 

이야기였을 것이다. 대방왈짜 김무숙의 화려한 삶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이후 모든 것을 잃고 기생 의양의 머슴노릇을 하는 추락의 과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당대 중인층 가운데에서도 있었을 법한 ‘한 대방왈짜의 

부와 추락과 관련한 사건’은 <게우사>에서 평양 기생 의양과의 결연과 

향락, 그리고 패가(敗家)라는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작품을 이루고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소문’의 형식과 함께 다가오게 된다. 

(1) “팔난 고락풍진 모도  젹거고 의목호 봉범졀 긔거동

지와 보 드문 보 죠흔 노리 금옥물 젼금 쥰마 보라

일등미 원니 읍시 다 노라 보고 가 셰간 방안 긔물 그립케 노냐

신니 무슨 니 잇슬숀냐. 어셔라 더져두고 이 노름 져 노름 유기 

슐 먹기와 풍유 반 죠흔 가곡 미 츄심 망죵 놀고, 집산 슈도 하오리

라.” <중략> “요 드른니 평양 기의 〃양이가 화동 경쥬인 집 

안사랑을 치우고 드러 여실페신다 쇼문니 낭듸, 얼골은 쇼군니

요 도은 귀비라. 만호안 연쇼더리 밋쳐 발광 다 단니되 인의예지 

노푼 마음 고졀기 니 읍셔 죵시 셔방 안니 읏고 탁인탁신랸단니 

게 가  번 노라보면 읏더냐?”(425)

(2) 무슈긔 거동 보소. 즌당 핏 쵸처름 아목의 우둑컨이 안저 

각니  홰의 한 일리 망지불 일리야. 입을 거시 읍서논

니 막덕기 큰저고리를 허리 나게 입고. 의양의 러진 가바디을 

입고 안저 허리가 몹시 실린 즉, 가족을 두루고 화리만 고 안저

신이 더벙머리 눈을 각금 가리운이 강이를 두르며 손락으로 

가리를 타고 밀지름으로 고 자단임으로 득 동여. 가 

곱파 안저신이 천놈의 으른이라. <중략> 무슈기와 갓치 노든 

젼별감 김쳘갑이 이 소문을 읏디 듯고 무슈기 망신을 시기랴고 당〃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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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초립의 웃〃〃 드러□□□□ “□□□ 인넌야?” 무슈기 북러

워 골방으로 드러간이 김별감 썩□□□□ 열고 의양이 보며, “쥬인 

평안한지. 글늬예 얼골리 그릇되□□□□□□ 저리 지치, 이 아히는 

어듸간?” 의양이 우숨 고, “큰 의 가셔쇼다.”(449~450)

인용문(1)은 무숙이가 의양에 대해 듣고 그녀의 서방이 되고자 찾아가는 

부분으로 이를 보면 이미 평양 기생 의양의 명성은 장안에까지 미쳤던 

것을 알 수 있다. “만호장안 연소들이 미쳐 발광 야단이라”는 언급처럼 

기생 의양은 모두가 탐내는 여성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인용문을 보면 

무숙이가 그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가게 된 계기 자체가 그의 부유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거듭된 향락으로 왠만한 보석과 음식, 미인에는 

싫증이 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거하게 한 번 놀아보고자 한 끝에 당대 

유명한 기생을 찾아가게 된 것이다. 이를 보면 장안 부자 김무숙이 결국 

그녀의 기부(妓夫)가 되어 함께 즐기게 된 사실 또한 당대 왈짜들 사이에서 

이미 이슈화된 사건으로 이야기되고 있었을 것이다. 당대 최고 기생인 

의양과의 결연은 사실상 그의 부(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당대 거리에서 

회자되었을 무숙과 의양과의 결연은 곧 ‘모두가 원했던 미인을 얻을 수 

있었던 그의 부유함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양과 

무숙의 향락에 대한 당대의 ‘소문’의 존재는 이후 무숙이의 사치를 비판하는 

의양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녀가 무숙과, 무숙의 본처에게 하는 

말을 보면 “셰람 안 공논 날노 냐 방탕여 남용남비는 쥴노 

드럽고 〃약지셜 안져 별악  마질가.(441)”, “셔방임니 슈신을 모로시고 

날마다 파려냐 음어쥬의 불고가니 불과 일연지의 쳔금만을 

모도 다 탕고 필경은 오지경니 되올진, 우흐로 죵을 보젼치 

못고 지은 아기아기씨 신명과 어린 식을 탁신무로지경니면 셰니 

모도 일너 망신가와 오몽득담은 모도 의양의게 밋칠진 이 안니 원통

오.(443)” 등과 같이 무숙이의 사치함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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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용문(2)는 무숙이가 모든 돈을 잃은 뒤 계속되는 빚독촉에 결국 

가지고 있는 옷까지 모두 내주고 남들의 누더기 옷을 주워입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린 상황을 그리고 있다. 그가 이토록 몰락해버렸다는 소문은 

벌써 그의 벗이었던 대전별감 김철갑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는 

무숙이 ‘망신’을 시키려고 직접 가서 그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려고 한다. 

친구의 행동은 가십에 대한 향유자들의 관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 어느 

사회 시대에든지 타인의 추락은 당대 사람들이 즐겨 이야기하던 가십거리 

중 하나였다. <게우사>에서처럼 부자가 기생에게 빠져 재산을 모두 탕진한

다는 내용 또한 이미 조선시대 전반에서 실제적으로도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했다. 무숙이의 패가(敗家) 또한 그가 가장 감추고픈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더더욱 관심의 대상이 된다13.

2) 판소리적 표현양식을 통한 강조

무숙이의 사치와 패가에 대한 향유자들의 관심은 <게우사>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게우사>는 <무숙이타

령>을 바탕으로 한 소설정착본이기 때문에 다른 판소리계 소설과 마찬가지

로 “사물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듯이 소개”하거나, “상황이나 사태를 반복하여 

제시하거나 서술하는 등“의 ”율문화된 반복 서술문체“로 표현된 부분이 

나타난다(서봉문 2009, 212). 특히 향유자들의 관심사라 할 수 있는 무숙이

의 사치와 패가(敗家)와 관련해서는 나열, 반복과 같은 표현을 통해 훨씬 

구체화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일용은 <게우사>에서 “청루로 올라가는 

13. “가십은 속성상 외과적이다. 외과 수술처럼 가십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부위(자존심, 수

치심, 창피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등)를 파해치기 위해 우리의 자아를 보호

막처럼 감싸고 있는 사교적인 피부를 도려내려 한다. 가십은 덜 인상적이지만 더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게 만든다. 사회이론가인 어빙 고프먼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아 표현>이라

는 책에서 각광 받는 공적인 자아와 화장기 없는 얼굴에 대충 머리를 묶은 채 펴안하게 

무대 뒤에 있는 사적인 자아를 구분했다. 가십은 바로 이러한 내적이며 허영심 강하고 

환상을 만들어 내면 측은하고 그다지 사랑스럽지 못한 자아를 드러내려 하며, 그것을 

다루려고 한다. 가십은 무자비하다.”(조지프 엡스타인 2013,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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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목의 무숙이의 치레, 어느 왈짜의 술타령, 의양의 집치레, 상치레, 무숙의 

품 파는 대목 등 소리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한 더늠형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박일용 2002, 18). 이들은 모두 무숙이의 향락과 추락 

후 그의 고난을 강조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무숙이와 의양의 결연과정에 해당하는 <게우사>의 전반부는 무숙이에 

대한 소개 및 의양과의 결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일용(2002, 18)은 

그 가운데 “무숙의 소개 대목, 무숙이 개심을 하고 청루로 가서 노는 대목, 

의양의 집에 가서 노는 대목, 의양이와 만나서 의양이의 요구에 의해 하게 

되는 유산놀음, 선유놀음” 등을 통해 그의 재력 및 유흥과정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14. 그 중 무숙이가 의양을 위해 집을 사 

꾸미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집을 사는 대목에서 

사건의 진행이 멈추고 집 안에 있는 여러 화려한 물건들을 나열되고 있다.

화동 경쥬인집 오쳔양의 결가야 지위 토역이 쳥우졍 랑

압희 와룡으로 담을 치고 셕슈장이 불너드려 슉셕으로 면을 치고 젼후

좌우 죠흔 화게 ①모란 작약 영산홍과 들츙 축 즌무며 금화 

쥭연 포도화 측쥭황연브려잇다. 옥분의 시문 화 녹쥭 창숑 쳔고졀

을 여긔져긔 심어노코 게 쳘쥭 향일화며 난쵸 파쵸 죠흔 죵을 분

의다 심어노코 향원 츈 어린 곳의 화즁군 연화 너울〃〃 넘노

난 듯 홍도 벽도 일지화 일단션풍 긔이고 치 동 셕유분의 

유 화분 더욱 죳타. 신  부탁야 ②오 부어 유리항의 

연죠 무죠며 학두루미  벌여 루〃 길녹 길드리고 완담 

일광문은 가진 츄병 트러 익고 쳥싸리 문 지키고 수혹면 죠흔 

은 쳔셕 누리 노젹 밋틔 을 저여 길드리고 억 황우 쇼 두 마리 

14. 박일용은 이처럼 판소리 청중으로서는 식상해질 수밖에 없는 유흥적 모습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게우사>가 기방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에 유흥적 장면 

이외의 사설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밝혔다. 이는 <게우사>에서 그만큼 강조･과장되고 

있는 부분이 무숙이의 향락에 대한 것임을 보여준다. (박일용 2002, 18 참조)



탈경계인문학TRANS-HUMANITIES

180

양지 바로 마구 지여 그득게 셰워 두고 방안 치레 차릴 젹의 ③각

판 당지도며 화류 방 쳔도을  보게 거러두고 모 병풍 

국 그림 구운몽도 유향도며 관동팔경 죠흔 그림 각병의 다 그리고 

④화류평 금셔안 충들미 각게슈리 오시목 가진 문갑 농 

반다지며 모 호필통 ⑤셔경 왼갓 을 젹셩권츅 와 

두고 ⑥돈피방 호치방 왜포 평 모긔을 은근니 드리우고 ⑦평

 머글 유밀과며 ⑧평 쓸 당츈약과 ⑨진옥 긴 별츈화도 ⑩쳥강

젹 강젹과 호 〃박 쳥옥 모도 드려 왼갓 가화칠보 겨 유리 

화류을 여 여 보기 죠케 노와 주고 쳔은 요강 슌금 긔 통 

리 문 셜 별 갓틍 강션의 쳘침 퇴침 안셕의 쳬경 

쇼쳬경의 오도독 쥬셕 놋춋의 양쵸 박어 노와 두고 유리 양각등을 

달고 ⑫홍쳔 젼 몽긔젼과 진지 보쵸 모탄 □□ 각금침 슈십벌과 

⑬십진품 가진 물 죠흔 모물 거러노코 ⑭ 녹용 부경탕 

경옥고 팔미환 물탕 쌍화탕을 복고 은금보화 비단 포목 구

갓치 아노코 졀 의복 삼시벌의 멀미중니 졀노 나고 〃양진민 어육 

포식 보기 심 여신니 ⑮씸바귀 물 씨라귀 된덩니 나물니 

맛시라 의식니 그립코 근심 걱적 읍셔신니 셕숭 의돈 부러할가. 

호화로니 지간니(435~436)

인용문에 나열된 집 안 모습을 보면 집에 대한 묘사라고는 하나 온갖 

화초(①)와 다양한 동물(②)뿐만 아니라 그림(③), 가구(④), 기물(⑥), 보물

(⑩, ⑬), 책(⑤), 옷감(⑫), 음식(⑦), 약재(⑧, ⑭)까지 묘사의 대상에 포함되

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은 대체로 생활에 

필요한 것이 아닌 당춘약(唐春樂) 같은 최음제나 춘화까지도 포함되어있는

(⑧, ⑨) 향락적 물품이다. 인용문 안의 물건들은 특히 ‘당대 일반 백성들에게 

익숙한 민중적 음식들(⑮)’이 오히려 새롭게 느껴질 정도라는 서술을 통해 

무숙이가 향유하고 있는 부가 얼마나 기존 백성들의 삶과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게우사>는 의양과의 유산놀음, 선유놀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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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을 통해서도 여러 화려한 놀음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무숙이의 사치를 

크게 드러낸다. <게우사>는 무숙이가 의양을 만난 뒤 사치하는 모습을 

나열함으로써 무숙이가 향유하고 있는 부의 정도를 극단적으로 과장하고 

있다. <게우사>에서 드러나는 무숙이의 모습은 당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왈짜들의 향락을 반영한 것인데, 이는 여러 가사 및 판소리에서도 나타날 

정도로 확산된 사회현상이었다15

한편 <게우사>의 후반부에서는 앞서와 같이 창을 염두에 둔 율문적 

서사는 없지만, 같은 상황의 반복 및 심화를 통해 서사의 재미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 ․ 후반부 간에서 드러나는 사설의 변화에 대해 소설로 

정착되면서 부연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략해진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으나, 타인의 성공과 추락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가십의 속성을 고려하

면 무숙이의 부와 패가(敗家)에 대한 서사는 판소리에서 동일한 비중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후반부 장면은 “허구적 상황을 설정하여 

주인공을 풍자함으로서 골계미를 구현하는 장면들”로, “극적 장면 재현적 

아니리로 연행 되었을 때에 제 맛이 나게 된”다는 박일용의 해석(2002, 

15. “왈자틀의 향락생활은 조선후기의, 간과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

선후기의 가사틀 중에는 이러한 정황을 담아내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규원가> 내용 

중에는 “삼삼오오 야유원의 새사람 나닷말가 곳 피고 날 점은 제 정저 업시 나가 이셔 

백마긍편으로 어대 어대 머므난고” 파고 해 사랑하는 임이 주사청루에 빠져 있음을 말해

준다 십이가사의 하나인 <수양산가>의 내용 중에 “오날같이 좋고 좋은 날 만나 아니 

놀고 무엇 일하자느내’라며 풍류놀이를 예찬한다. <노인가>는 생전에 호결스럽게 놀자

는 것을 노래한 가사인데, 젊은 시절 친구들이 주로 왈자에 드는 자들로 되어 있다. 

왈자 중심의 향락적 현상은 서울에서만이 아니라 평양과 같은 대도 시에서도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던 많은 야담들 중에서 상인틀이 기녀에게 재물을 갈취당하였는데, 그 공간

이 주로 평양으로 설정되어 었다 <이춘풍전>의 춘풍이 평양에서 추월의 하인이 되어 

신세한탄을 하였을 때 빙반에서는 추월과 다른 한량들이 놀고 있었다 그들 역시 이준풍

처럼 추월에게 재물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왈자들이었다 <무숙이타령>의 의

양은 選上되기 전 평양 같은 번화장에서 호걸남자와 오입뺑가 돈 잘 쓰고 노는 일을 

보았다 또한 <삼선가>의 흥 ․ 유 兩妹는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평안도 황해도 지역에서

는 호화자제와 오입쟁이에게 시달렸다. 이상, 향락적 풍류생활의 내용을 담은 가사나 

소설의 출현은 19세기 사회 일각에 양반 계층을 비롯해 평민부자층, 중서층 왈자들의 

향락상이 확산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조광국 2000, 2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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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을 참고했을 때 앞부분과는 다른 서술 방식을 통해 차별화를 주면서 

해당 부분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재산을 

잃고 몰락한 무숙이가 의양이의 중노미가 되어 심부름을 하는 장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즁놈아!” 부른니, 무슉니 답 안니  슈 읍셔, ‘예’ 니 실코, 

‘무엇 랴’ 여셔는 노녀 터니요, 맛비 나가 밀 밋틔 스며“어”

니, 의양니 홰를 여 밀을  열리며 “이 람, ‘어’란니.” 무슉

니 넉더드미로 바위여 “업더, 그러 져러 심부름니나 시기면 죠케

먼.” 의양니 심부름을 시기건듸 부리 펄쪅 나게 시기것다. “중놈아.” 

“어” “ 어 넌고나. ②다름질 급피 가셔 미고기 오너라.” 

“어, 그리지.” 슌식간의 온니, “고초가로 오너라.” “어, 그리

지.” “젼초가로, 후초가로, , 만을, 강 오너라.” “어, 그리지.” 

“셰슈 급피 겟신니 양치 소금 오너라.” “어, 그리지.” “양식 팔고 

나무 고 션 비웃 오너라.” “어, 그리지” “반 굴비 치나 

살진 암탁 오너라.” “어, 그리하지” “우리 즁놈니 심부름은 우 

 거든. 날 기든 안니 것다. 〃방골 근너가셔 김션달의 편지 

젼코 돈 쥬거든 바더오너라.”무슉니 긔가 막켜 날과 쥭마교우로 형졔

갓치 지 븟의 집을 가라 니 불피니 환을 읏지 여냐 오를

게,  라 쓸 듸 잇나 쥬글 마음 각심고 답 연후의, 문 

밧 쎡 나셔〃 김션달 집 가랴 니 〃게 무슨 망신인고,(459~460)

해당 장면은 중노미와 주인으로 관계가 역전된 무숙이와 의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으로, 여기에서 무숙이는 한때 자신의 기첩이었던 

의양에게 존대를 써야할 상황이 되자 그 남은 자존심에 “예”라는 말을 

하기 싫어 “어”라는 말로 눙치고 있다.(①) 하지만 그의 삐딱한 언술은 

정작 그녀가 시키는 심부름은 군말 없이 다 해가는 충실한 종으로서의 

행동과 대조되고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은 옛 연인의 종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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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무숙이의 치욕을 더욱 부각시켜 주면서 독자들의 웃음을 유발한다. 

이러한 설정에 대해 김종철은 “자신의 서방을 중노미로 부리는 사건의 

설정은 대단히 독특한 방식이며, 또 당대의 관념으로는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서 “무숙으로 하여금 굴욕적 체험을 하게 함으로서 개과천선

케 하는 방법이 과격”했음을 지적하고 있다(김종철 1978, 81). 설정의 

과격성은 무숙의 굴욕을 보여주는 목적이 단지 개과천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굴욕 자체를 전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을 의심케 한다. <게우사>

의 의도는 그 굴욕적 상황을 반복하며 점점 심화시키는 서술방식에서도 

드러난다. ②와 같이 의양이의 종이 된 무숙이의 꾸미고기 사오기, 고춧가루 

사오기, 여러 잡다한 살림살이 사오기 등으로 반복해 보여주면서 ‘모욕적 

상황’을 독자들 앞에서 끊임없이 들추고 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종의 

모습으로 “죽마고우로 형제 같이 지낸 벗의 집”에 심부름을 시키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면서 무숙이의 치욕을 비웃는 듯한 상황을 제시한다.  비슷한 

상황을 반복하여 제시하면서 해당 상황이 주는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게우사>에서의 반복적 서술은 이 외에도 무숙이가 계속해서 

빚을 갚아가면서 재산을 잃어가는 장면이나, 치욕을 참지 못한 무숙이가 

몇 번이나 자살을 결심하다가 그만두는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비슷한 상황의 

계속된 반복을 통해 무숙이의 추락 과정을 더욱 과장되게 나타내고 있다. 

서사에서 드러나는 나열과 반복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판소리계 소설의 보편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서봉문 2009, 212). 

하지만 <게우사>에서 그 과장된 서술이 특정 부분, 즉 무숙이의 부와 

추락 부분에 집중된 현상은 바로 그 부와 추락이 <게우사> 및 그 바탕이 

된 판소리 <무숙이타령>의 향유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와 추락이라는 주제야말로 무숙이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게우사>의 서사는 이 두 장면에 대한 서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의 서사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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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도와 유희의 양상으로 나타난 향유층의 태도

1. 가십의 동기가 되는 질투와 동일시

<게우사> 전반부, 무숙이의 화려한 삶을 드러낸 장면에서 반복, 과장의 

방법이 사용된 원인은 그에 대한 향유자들의 관심에 있었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평양 제일 기생과 함께 온갖 향락을 즐기는 무숙이의 화려한 삶 

자체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라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김무숙은 그의 ‘재력’을 

바탕으로 이른바 한양 바닥의 ‘유명인사’가 될 수 있었다. 그가 주인공이 

된 것 또한 그의 ‘재력’과 ‘사치’로 인해서이다. 당시 사람들에게 <게우사>가 

향유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무숙이와 같은 재력가이자  유명인사의 삶에 

대한 당대인들의 관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관심의 끝에는 

‘자신들이 욕망하고 있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게우사>의 향유자가 가진 관심사는 대중매체 속 유명인

들의 사생활 공개에 관심을 보이는 현대 대중들의 생각과도 상통한다. 

“대중매체에서 다루어지는 유명인의 사생활 공개는 독자나 시청자의 욕구를 

대리만족시키는 토대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독자나 시청자들은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상상했던 일들이 특정한 유명인에게서 실현되는 것을 만족스

러워 한다.(클라우스 틸레 도르만 1996, 136)” 마찬가지로 19세기 중인사회 

속 구성원들 또한 자신들이 원했으나 누릴 수 없었던 ‘부’를 향유하는 한 

유명한 왈짜 무숙이의 삶을 읽으면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게우사>의 서사는 기본적으로 장안갑부이자 대방 왈짜 ‘무숙이’의 삶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정작 주인공에 대한 서사의 

16. 이러한 점은 가십의 ‘예리화’로 해석할 수 있다. “예리화란 루머 메시지 중에서 특정한 

세부 사항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강조 현상은 단순화의 결과

로 발생한다. 다른 세부 사항이 제거되어 특정한 세부 사항에 예리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다. <중략> 이때 이 단어는 과장되는데, 예리화는 과장이라는 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다. (예를 들면 한 명의 흑인이 4명으로 뒤바뀌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한 명의 흑인이 

있었다는 생각이 부각되는 것이다.”(니콜라스 디폰조･프라샨트 보르디아 2008,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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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는 모두 ‘부정적’이었다. 서사 속에서도 무숙이의 사치는 결국 몰락의 

과정을 거쳐 계도되는 것으로 나온다. 이는 가십의 대상을 대하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가십과 관련한 논의에서 조지프 엡스타인은 

사람들이 “엄청난 재산이나 명성이 없는 우리는 둘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엄청나게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경향(조지프 엡스타인 

2013, 302)”이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관심의 끝에 강력한 질투가 매달려 

있으며,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 혹은 타고난 재능이나 미모를 지닌 사람의 

추락에 관한 가십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란 없음을 아주 잘 알고 있다.(위의 

책, 302)”고 지적한다. <게우사>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못 가진 것’을 

가진 ‘그들’은 동일시의 대상이 되어 대리만족을 느끼게도 하지만, 결과적으

로는 나에게 없는 무엇인가를 ‘지나치게 향유’하는 ‘남’의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향유자들의 질투로 끝나게 된다. 무숙이의 삶은 최고의 기생을 

옆에 두고 각종 기물로 집을 꾸미면서 여러 놀음을 일삼는 삶으로,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의 부러움과 질투를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 대한 향유자들의 질투는 이후에 이어지는 무숙이의 추락과 

그에 따른 모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2. 속이기 구조 속의 규범과 유희

<게우사> 속 가십의 주인공에 대한 향유자들의 동일시 및 질투의 태도는 

작품의 구조나 성격에 있어서도 전후반부를 기준으로 분절된 양상에도 

영향을 준다. <게우사>는 무숙이의 부의 과시를 통해 19세기 도시 향유층의 

세태를 잘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사치를 경계하라는 교훈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17 <게우사>의 주인공에 대한 향유층 집단의 질투가 사치에 대한 

17. 특히 분절된 서술구조와 내용상의 유사성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게우사>와 관

련 작품간 비교에 치중했으며, <게우사> 자체에 대한 독자적/전체적 작품론이 상대적으

로 적었다. 하지만 최혜진(2009)의 연구는 <게우사>의 전후반 서사를 통합적으로 분석

하여 그 독자적 주제를 드러낸 본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작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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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 규범과 합쳐지며 올바른 비판내지 계도로 정당화된 것이다. 

의양과의 결연 이후 이어지는 무숙이의 몰락 과정이 반복되며 더욱 

심화된 이유는 향유자들의 질투로 인한 징치 욕구를 반영한 것임과 동시에 

기층에 있는 기본적인 규범을 기준으로 한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어서이

다. 가십은 기본적으로 ‘비공식적인 여론 전달 방법’이지만 이를 통해 “집단의 

규범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강화시키고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니콜라

스 디폰조 외 2008, 37~38)” 가십대상을 비난하는 근거로 집단의 특정 

규범을 내세우면서 그 규범자체를 사회 집단 속에서 강조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한다는 것이다. <게우사>의 독자들은 장안부자였던 무숙이의 몰락과정

을 보면서 향락에 빠져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논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교육적 기능은 그 대상이 주변에 

있는,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효과적이다18. 

무숙이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향유자들은 그의 부에 대해서는 대리만족의 

대상으로 삼는 한편 그의 몰락은 당대의 가치규범 하에서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한다. 하지만 가십의 향유자들이 내세우는 규범적 성격은 속이기 구조의 

주체가 무숙이의 ‘공범’들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완전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박일용은 “기생 의양이가 무숙이로 하여금 용전여수하던 습관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 무숙이의 친구들과 공모를 하여 무숙이를 패가망신”하고 

있는 이 내용은 “무숙이의 색에의 탐닉과 낭비벽을 경계하기 위한 교훈적 

시각을 내세우기 위해서”이지만, 그를 개과시키는 주체가 “무숙과 삼께 

주색잡기를 즐기던 친구, 또는 자신의 색을 매개로 하여 무숙의 타락을 

직접 이끌어낸 기생 의랑”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박일용 2002, 7~8)

내용에 대한 분석에 치중한 나머지 ‘판소리체’가 가진 서술적 특징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18. “규범에 대한 의사소통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나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 혹은 정치적 유명인사(말초적 가십)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가십은 도덕적 성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치판

단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최혜진 200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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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회 규범에 따른 계도 과정을 그리고 있으나 그럼에도 진지한 

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서술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게우사>를 보면 무숙이

가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잡놈”의 짓을 할 때에도, 그리고 몰락하여 의양에게 

모욕을 받는 와중에도 서사 전반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는 결코 무겁지 

않다. 서사 전반에 드러나는 진지성의 결여는 주인공인 무숙이가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에서까지 이어진다.

(1) 무슉니 긔가 막켜 날과 쥭마교우로 형졔갓치 지 븟의 집을 가라 

니 불피니 환을 읏지 여냐 오를게,  라 쓸 듸 잇나 

쥬글 마음 각심고 답 연후의, 문 밧 쎡 나셔〃 김션달 집 

가랴 니 〃게 무슨 망신인고, 쥬먼니을 톡〃 러 품판 돈을 여 

비덩니 셔 들고 ‘이번 심부름 단여 가셔 의양니을 결단고 비

 먹고 쥬그리라.’(460)

(2) “오날 김별감니 날과  긔약고 오날밤의 오옵시니 잡슐 상과 

을 맛치 령고 방의 불을 한온니 상반게 졈화라.” 무슉이 

긔 막켜 ‘니졔는  쥭넌다.’ 비을 셔 들고 머그랴다 (462)

(3) “즁놈아 뒨 물 뎨여라.” 무슉니 더옥 긔가 막켜, “인졔는 못 쥭넌 

놈은 졍놈의 아덜니라.” 미가로 도로 여 물의 푸러들고 한운임

게 츅원여, “명쳔 한운임 아모리 노쳔인덜 이런 물의지 남의 

게집 넌 놈과 은망덕 간부  연 쳔벌을 안쥬신니 부의 곡

심 오득키 분와야 음약치 오릿가.” 머그랴고 입의 니(464)

위의 인용문은 의양에게 모욕을 받을 때마다 죽음을 시도하는 무숙이의 

모습을 보여준다. 무숙이는 (1) 종의 신분으로 그의 옛 친구인 김별감 

집에 심부름을 갈 때, (2) 의양과 같이 살려고 오는 친구 김별감를 맞이하는 

준비를 할 때, (3) 의양이 다른 남자와의 잠자리를 갖기 전 사용할 뒷물을 

끓여야 할 때 죽음을 시도한다. 사건이 진행될수록 무숙이가 받는 모욕은 

더욱 심해지지만 그가 죽음을 시도했다가 포기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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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어와 농담을 통해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서사에서 주인공의 비참함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내용의 유희성은 더 강해지는데, 그 이유는 무숙이의 

비극이 사실이 아니라 의양의 속임으로 인한 거짓 상황이기 때문이다. 

속이기 구조는 <배비장전>이나 <이춘풍전> 등 다른 판소리계 소설 속에서

도 등장하는데, <게우사>에서도 속이기 구조가 차용되면서 주인공의 ‘비극’

에 대한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다. 즉 주인공 무숙이를 제외한 향유자

와 주변인물간의 공모는 죽음으로까지 이를 수 있었던 그의 비극적 상황조차 

비극으로 보지 않게 한다. 

<게우사>의 결말은 타인의 불행마저도 가벼운 재담 속의 소재가 되는 

가십의 성격과도 닮아있다. 가십은 대상에 대한 긍·부정적 태도 속에서 

그와 관련한 규범적 판단이 들어있는 말이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듣는 

이들에게 재미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이에 대해 니콜라스 디폰조

는 “가십은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사람들은 타인의 작은 실수나 과오에 

대해 말하면서 웃고 좋아한다. 남의 사생활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를 

즐기는 것이다.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버린다.”라는 

설명으로 가십이 가진 재미의 기능을 지적한다.(니콜라스 디폰조 2008, 

36) 무숙이에 대한 서사인 <게우사> 또한 대리만족과 질투, 가치판단과 

징치가 뒤섞여 있지만 서사를 추동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남의 삶 

자체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재미에 있다. 당시 한 명쯤은 있을 법한 왈짜의 

부와 추락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타인의 삶에 왈가왈부 하는 재미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결론

판소리는 “무당들이 굿할 때 부르는 서사무가나 판놀음에서 놀던 우스개 

재담이나 이야기꾼의 한 형태로서 소설책 따위를 읽어주던 강독사가 강창사

로 발전하여” 되었다고 한다(김광옥 1989, 74). 판소리는 그 생성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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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적 속성을 바탕으로 전승/연행되던 문화예술로 “그 사설 속에 일정한 

의미군을 내재시킴은 물론 사설의 제작과 구연을 통하여 의미를 창출시키고 

전파시키던, 담론 방식의 한 특수형”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범 1986, 88).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담론의 연행 방식은 공식적 담론뿐 아니라 비공식적 

담론을 담는 문화예술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19. <춘향가>, <흥부가>, 

<심청가> 등과 같은 전승판소리의 경우 신재효의 정리 이후 각각 ‘효’, 

‘열’, ‘충’, 등의 공식적 담론의 연행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판소리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비공식적 담론의 전달도구였다. 

그 중 대표적으로 <춘향가>의 경우를 보면 ‘열’이라는 공식적 이데올로기 

외에 춘향과 변사또와의 대립, 그리고 이도령에 대한 풍자적 인식을 통해 

‘피지배계급에 대한 지배계급의 수탈을 고발하고 양반계층을 비판’하는 

비공식적 담론이 형성되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판소리는 형성기 때부터 기본 향유층인 민중의 공론 형성의 도구로 

사용되어온 장르이다. 그러나 19세기가 되면서 판소리는 양반, 중인층에까

지 향유층을 넓혀가기 시작했고, 그 공론의 대상이나 내용 자체에 변모를 

꾀하게 된다. 창자와 향유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판소리 

사설이기에 그 향유자가 가진 시대적, 계층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김광옥 1989, 80). <게우사>의 바탕이 된 <무숙이

타령>은 그러한 변화 속에서 새롭게 발생한 판소리라고 할 수 있다20. 

<무숙이타령>은 1860년경에 형성된 작품으로 19세기 들어 부각된 중인 

19. 판소리는 조보(朝報)나 방(榜)처럼 문자로 이루어진 공식적 도구가 없었던 민중들에게 

자신들의 공식적 담론을 형성하고 전파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김광옥 1989, 4~75 

참고.) 김영범에 따르면 “판소리꾼은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그 고장의 정보

를 전달하는 사회적인 뉴스의 의도적인 운반자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며 생활의 긴장을 

푸는 오락적 수단인 판소리 공연을 통하여 판소리 관에 내재한 사회성과 민중의 집합의

식을 확산시켜 나갔을 것이다.”(김영범 1986, 75.)

20. 본고에서는 <무숙이타령>을 판소리로, <게우사>는 그 판소리가 소설화된 결과로 보았

다. 하지만 본고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게우사>는 작품에 남은 판소리적 서술특징

(<무숙이타령>에서 영향을 받은 특징) 또한 함께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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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서사라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전승판소리와는 

그 주제나 서술 태도에 있어서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무숙이타

령>, 그리고 그것에 바탕을 둔 판소리계소설 <게우사>가 가지고 있는 

비공식적 담론방식, 즉 가십으로서의 요소와도 관련이 있다.

<게우사>의 주인공 무숙이는 전형적인 19세기 왈짜이자 당대의 유명인사

로, 모두가 원하던 제일 기생 의양이와 함께 사치를 부리다가 결국 패가하는 

인물이다. 주인공 무숙이의 존재는 주변인물과 서사를 향유하는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게우사>에서의 부정적 태도는 가십

의 대상에 대한 부정적/경멸적 태도와도 맞닿아 있다. <게우사>는 다른 

판소리계 소설과 마찬가지로 사물의 병렬적 나열과, 상황의 반복 제시 

등의 표현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특징은 <게우사>의 두 부분, 무숙이의 

부와 패가에 대한 부분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처럼 서술을 통한 부와 패가에 

대한 과장은 해당 주제에 대한 향유층의 관심사를 반영한다. <게우사>의 

향유자는 장안부자 무숙이와 관련한 서사를 통해 자신들이 누리지 못했던 

부에 대한 대리만족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질투의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공동체적인 규범을 바탕으로 하여 그를 비판하고 그의 추락을 서사화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게우사>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삶에 대한 ‘흥미본

위로서의 가십’을 대하는 태도가 전제되어 있다. 그렇기에 무숙이에 대한 

서사적 처분 또한 ‘속이기 구조’라는 기존 판소리의 서사적 장치를 차용함으

로서 담론의 진지성이 결여된 일종의 유희로서 다가가게 된다.

<게우사>의 전후반부를 이루고 있는 그의 부와 패가에 대한 이야기는 

판소리적 표현양식을 힘입어 당대 도시문화를 이루고 있는 중인부호층의 

관심사를 반영한 하나의 가십거리로 기능하고 있다. <게우사>에서 보이는 

‘무숙에 대한 가십’은 구비적 속성을 전제로 한 판소리 형식이 사회에서 

공인되지 않은 담론의 매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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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가십은 그 내용과 형식이 기본적으로 비공식적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문서화되기 보다는 판소리와 같은 구비적 성격이 강한 문화예술을 통해 

공개적으로 연행되곤 한다. <게우사>는 19세기의 판소리 <무숙이타령>이 

소설화된 작품으로 ‘가십’으로서 연행되던 판소리적 표현양식을 보여준다. 

<게우사>의 주인공 무숙이는 전형적인 19세기 왈짜이자 당대의 유명인사이

다. 주인공 무숙이의 존재는 주변인물과 서사를 향유하는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지만, 부정적 평가를 받는 존재라는 점에서 가십의 대상과 상통하다. 

또한 <게우사>는 나열, 반복을 통해 부와 추락을 과장하고 있다. 이는 

해당 주제에 대한 향유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한다. <게우사>의 향유자는 

장안부자 무숙이와 관련한 서사를 통해 자신들이 누리지 못했던 부에 대한 

대리만족과 질투의 태도를 규범을 통한 비판과 서사를 통한 징치를 통해 

드러낸다. 하지만 <게우사>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삶에 대한 호기심이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무숙이의 비극도 ‘속이기 구조’라는 판소리적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진지성이 결여된 재미로 다가가게 된다.

<게우사>에서 무숙이의 부와 패가에 대한 이야기는 판소리적 표현양식을 

힘입어 당대 도시문화를 이루고 있는 중인부호층의 관심사를 반영한 하나의 

가십거리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구비적 속성을 전제로 한 판소리 형식이 

비공식적 담론인 가십의 매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키워드: 게우사, 가십, 무숙이타령, 왈짜타령, 19세기, 판소리, 실전판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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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Gossip of the 19th Pansory
: An Analysis of ‘Gewusa’

Heain Park(Namseoul University)

Gossip has an informal nature of content and form. So, rather than being 
documented, gossip can be spread publicly through a cultural art with 
a strong old-fashioned personality like pansori. <Gewusa> is a novelized 
version of the 19th-century pansori <Musugi-tayeong>, which shows pansori 
performed as a form of gossip. The character ‘Musugi’ in <Gewusa> 
is a typical 19th-century 'Walja' andis a celebrity of the day. 333 is the 
object of attention to those who enjoy the surrounding people and the 
narrative, but a negative connotation, which is analogous to gossip, surrounds 
it. <Gewusa> exaggerates wealth and falls through listing and repetition. 
This reflects writer/reader(享有者)' interest in wealth and bankruptcy. 
The writer/reader(享有者) of <Gewusa> tells the story of a rich man, 
Musuk who is rich in the ‘Zhang An’, and reveals a sense of vicarious 
satisfaction and jealousy in the wealth that they did not have. This leads 
to criticism using norms and a sign through the narrative. <Gewusa> 
is predicated on curiosity about other people's lives. So, ‘Musugi’s’ tragedy 
also lacks seriousness because of the factual mechanism of deception. In 
<Gewusa> the story of the rich and the bankruptcy of ‘Musugi’ become 
the gossip of the working class because of the platonic expression. These 
storie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show that the pansori format can 
be an informal discourse medium for gossip.

Keywords: Gewusa, Gossip, Musugi-taryeong, Walja-taryeong, 19th, 
Pansory, Lost pans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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